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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학령기 비만아동의 생활습관, 식이자기효능감 및 운동자기효능감의 관계와 생활습관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
교의 비만아동 85명이었고 2019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
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식이자기효능감(β=.406, p=.001)이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운동자기효능감(β=.245, p=.038)이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6.34(p<.001)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4.2%였다. 따라서 비만아동의 생활습관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이자기효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본 연구
는 비만아동 생활습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비만, 학령기 아동, 생활습관, 식이자기효능감, 운동자기효능감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of the school-age obese children. Method: Data Collection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form July 20 
to August 2, 2019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by frequency, 
percentage,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factors affecting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of the subje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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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showed that Dietary Self-Efficacy(β=.406, p=.001),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β=.245, 
p=.038),  Furthermore, the F statistics for the fitness of the estimated regression model were 
6.34(p<.001), which was significant. The explanatory power was 24.2%.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Dietary Self-Efficacy and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of the school-age 
obese childre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health-promoting lifestyle. Conseque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mprove Dietary Self-Efficacy and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in order to improve health-promoting lifestyle of nurses, and it is considered to 
be useful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intervention programs to improve health-promoting lifestyle. 

Keywords : Obesity, School-age children, Health-promoting lifestyle, Dietary Self-Efficacy,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겪으며 생활환경
과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비만아동이 급속도로 늘
어나고 있다. 아동의 비만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
니라 생활양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1]. 보충
학습을 위해 방과 후 대부분 시간을 학원에서 보
내면서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스스로 끼
니를 챙기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과도한 게임과 
TV 시청으로 인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만 유병률이 점점 증
가하고 있다[1].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사 통계 따
르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5년 11.9%, 
2017년 13.6%, 2018년 14.4%에서 2019년 
15.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학령기는 이차성징이 시작되는 시기로 신체·심
리적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며, 이 시기의 과체중
이나 비만은 신체상의 문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3]. 특히 학령기 후기부터 과체중 및 비
만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1] 이 시기에 적절한 체중관리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
할 수 있다[4]. 아동비만은 성인비만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지방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 및 비정상적인 당 대사를 유발할 수 있다. 
성인의 비만은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고혈압, 당
뇨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며, 소아비만에서도 무증
상 관상동맥질환, 무증상 동맥경화증, 혈압 상승, 
당뇨, 지방간 질환, 천식 발병 등이 동반될 확률

이 높다[5].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아동의 비만과 
관련된 의료비용은 정상 아동에 비하여 16%나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6]. 학령기는 신체 성장
이 급속히 일어나고 그와 함께 사회적 관계도 넓
어지며 자신에 대한 신체상이 확립되는 시기로 
학령기의 비만은 자존감의 저하, 열등감, 소외감 
및 더 나아가 우울과 대인관계 기피 등의 많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7] 이로 인한 
사회성 저하와 심리적 위축이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
전, 연령, 성별, 식습관 및 인터넷 이용시간이나 
TV 시청 시간 등의 생활습관, 운동습관, 건강신
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으로 각각의 요인
들은 서로 복합적인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8]. 이러한 요인들로 발생하는 비만아동 
관리방법으로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행동수정, 
약물요법, 수술요법 등이 있다. 특히 아동의 비만
관리는 성장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약물이나 
수술요법보다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및 행동수
정요법이 추천되고 있다[5]. 학령기 아동의 비만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 정서
적 지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고, 
단독으로 이루어질 때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하였
을 때 아동의 비만 관리에 효과적이었다[9]. 그러
나 이러한 관리를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동의 비만율이 증가 추세임을 감
안하면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거나 일시적이
었으므로 관리 방법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습관 조절, 
신체활동과 운동량 조절을 포함한 올바른 생활습
관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식품섭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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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인지시키고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0]. 
  아동의 비만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영향을 받
기도 하지만 성장기 동안 잘못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의 부족 등 같은 비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때문이므로 올바른 생활습관으로의 변화와 유지
를 위한 간호중재를 통해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초등학교 학생은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써 일생을 
통하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행위가 발
달되고, 건강과 질병에 대한 행동의 변화가 매우 
효과적인 연령층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12].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비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생활습관 정도를 파악하고 이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습관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며 부딪칠 수 있
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복성과 일관적인 특징
을 가지고 환경, 혹은 자극에 반응하는 특정 양
식으로 건강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생활습관으
로 인한 건강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만이
다[13]. 비만아동의 생활습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서는 아동이 식습관이나 운동습관 등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파악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교육해야 하며,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이 특정 행동
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극복하고 이
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14]. 
사회인지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반두라는 효능기
대와 결과기대를 구분하였는데 효능기대란 자신
이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
음이고, 결과기대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
져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효능기대가 없다면 결과
기대가 있더라도 그 행동은 실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
키고, 지속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 알 수 
있다[15]. 인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
기 위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써 자기효능감은 건강관련 행위
에 대한 기대, 보상 및 심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개념으로 비만 등 건강과 관련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
만아동의 식이섭취와 운동습관 등을 바람직한 방
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파악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6]. 특히 비만아동의 비
만관리에 있어 식이자기효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

은 중요한 예측인자로서 생활습관의 개선에 주요
한 변수로 작용한다[17]. 
  식이자기효능감은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선
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식으로, 올바른 식
습관을 갖고 잘못된 섭취행태를 하지 않을 수 있
다는 식습관 및 음식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다[9]. 
특히 학령기 아동의 식이자기효능감은 아동이 일
상적인 음식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교육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1]. 그러므로 비만아
동의 식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
이자기효능감의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운동자기효능감은 건강을 위해 운동행위를 지
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처한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18]. 
운동자기효능감은 운동의 유지와 선택에 있어 중
요한 중재 요인으로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
이는데 주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18]. 
  이러한 맥락의 선행연구로는 비만아동의 자기
효능감이 비만도 감소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
[19],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건강증
진행위의 실천정도가 높다는 연구[20], 비만아동
의 신체적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운동자기효능감
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21] 
등이 있다. 이런 선행연구 결과들은 비만아동과 
정상아동의 비교나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을 향
상시킬 경우 체중조절이나 자기관리에 도움이 된
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비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비만아동의 생활습
관, 식이자기효능감 및 운동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생
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해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1.2.1. 대상자의 생활습관, 식이자기효능감 및 

운동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1.2.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생활습관
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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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대상자의 생활습관, 식이자기효능감 및 
운동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1.2.4. 대상자의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만아동의 생활습관, 식이자기효능
감 및 운동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생
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
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대상자는 G광역시의 3개 초등학교
를 선정하여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연구 승인 절차는 학교장과 보건교사에게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받았다. 
2019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2017년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를 이용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85백분위수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
한 아동으로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대상자 표본크기의 적절성은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G*power 3.1.9.7[22]을 
활용하였다. 중간효과크기(f2) 0.15,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80, 예측변수를 4개로 계산
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최소 총 
85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90명의 비만
아동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87부가 수집되었으
며, 이 중 결측치가 많고 부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한 총 8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생활습관  
  생활습관에 대한 도구는 Park[23]이 비만아동
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한 건강생활습관 도구 9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6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생활습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선
행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Park 
[23]에서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3.2. 식이자기효능감
  비만 관련 식이자기효능감은 Choi[24]가 선행
연구의 식이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 보완한 18문
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개념을 일상적
인 식습관, 음식선택, 과식을 유도하는 주위환경, 
과식을 유도하는 부정적 감정상태의 총 4개 영역
으로 나누어 각각 5, 4, 5, 3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Choi의 연구에서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3. 운동자기효능감
  운동자기효능감은 Choi[24]가 선행연구의 운동
자기효능감을 아동에 맞게 수정 보완한 9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Choi의 연구에서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생활습관, 식이자기효능감, 운동자기효능감에 
대해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습관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각 변수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
여 검정하였다.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결 과

3.1. 대상자의 생활습관, 식이자기효능감 및 

운동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생활습관은 54점 만점에 평균 37.83 
±7.59점이었고, 식이자기효능감 90점 만점에 평
균 60.27±9.20점이었으며, 운동자기효능감은 36
점 만점에 평균 29.68±6.10점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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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gree of health-promoting lifestyle, Dietary Self-Efficacy, and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N=85) 

Variables Mean SD Min Max
 Health-promoting Lifestyle 37.83 7.59 18.00 54.00

 Dietary Self-Efficacy 60.27 9.20 36.00 72.00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29.68 6.10 10.00 36.00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F) p
Grade 4th 31(38.8) 37.46±7.02 .997 .374

5th 29(34.1) 39.13±6.53
6th 25(27.1) 35.89±9.11

Gender Boy 45(52.9) 38.00±7.46  .210 .834
Girl 40(47.1) 37.65±7.81

Mother's job Yes 57(67.1) 37.00±7.87 1.433 .156
No 28(32.9) 39.50±6.82

Family's obesity Yes 56(65.9) 36.56±7.27 2.158 .034
No 29(34.1) 40.24±7.71

Father's obesity Yes 26(30.6) 37.64±5.53 .178 .860
 No 59(69.4) 37.92±8.35
Mother's obesity Yes 23(27.1) 37.14±6.37 .499 .619

No 62(72.9) 38.08±8.01
Perceived body image Moderate 31(36.5) 38.29±7.75  .176 .676

Obese 54(63.5) 37.56±7.35
Interest in weight control Interested 31(36.5) 38.35±7.35 1.048 .355

Moderate 51(60.0) 37.18±7.64
No interested  3( 3.5) 43.33±9.29

Obesity management education Yes 36(42.4) 39.97±6.86 2.294 .024
No 49(57.6) 36.23±7.78

Table 2. Differences in health-promoting lifesty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85)

3.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생활습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습관은 가족 
중 비만인 여부(t=2.158, p=.034), 비만관리 교육
여부(t=2.294, p=.02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비만한 가족이 없는 경우가 
비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 비해 생활습관 정도
가 높았으며, 비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는 대상자의 생활습관 정도가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학년, 성별, 
어머니 직업 유무, 아버지 비만여부, 어머니 비만
여부, 신체적 이미지,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에 대
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생활습관, 식이자기효능감, 운동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생활습관
은 식이자기효능감(r=502, p<.001)과 운동자기효
능감(r=.37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비만아동의 생활습관
에 식이자기효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식이자기효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r=360, 
p=.003)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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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promoting 

lifestyle
r(p)

Dietary 
Self-Efficacy

r(p)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r(p)

Health-promoting lifestyle 1

Dietary Self-Efficacy
.502***

(<0.001)
1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379**

(0.001)
.360**

(0.003)
1

Table 3. Correlations among health-promoting lifestyle, Dietary Self-Efficacy, and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N=85)  

   **p<.01  ***p<.001

Variables B S. 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8.552 6.523 1.311 .195

Dietary Self-Efficacy  .348  .099 .406 3.504 .001 .845 1.183

Physical Activity Self-Efficacy  .318  .150 .245 2.117 .038 .843 1.186

Family's obesity 1.120 1.828 .067  .613 .542 .953 1.049

Obesity management education  .255 1.709 .016  .149 .882 .968 1.034

F=6.338(p<.001), Adj. R2= .242,  Durbin-Watson=1.500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health-promoting lifestyle of the Subjects                  (N=85) 

3.4. 대상자의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에 
이용된 독립변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식이
자기효능감, 운동자기효능감, 가족비만 여부, 비
만관련 교육여부를 포함하였다. 생활습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식이자기효능감(β
=.406, p=.001)이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
났고, 운동자기효능감(β=.245, p=.038)이 그 다
음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비만 여부, 비만관련 교
육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아동의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운동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습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4.2%이었다.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이하로 다
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
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가정은 
충족되었다(Table 4). 
       　              

4. 고 찰 

  비만은 운동습관, 식습관, 위생습관 등 개인의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고, 학령기의 건강수준이나 
생활습관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령
기 아동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조화롭
고 균형 잡힌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일은 중요하다[12]. 또한 비만아동의 생활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16]. 그러므로 본 연
구는 비만아동의 생활습관, 식이자기효능감 및 운
동자기효능감 관계를 확인하고 생활습관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여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만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
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은 54점 만점에 평균 
37.83점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등
[25]의 연구에서는 30.51점, 학령기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23]의 연구에서는 34.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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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uh 등[26]의 연구에서는 
30.24점,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16]의 연
구에서 36.00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다. 그
러나 Cho와 Ryu[27]의 연구결과에는 38.00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는 연령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학령기 비만아동은 청
소년기와 대학생에 비해서 생활습관의 정도가 높
았다. 즉 학령기 아동들이 청소년기나 대학생에 
비해 행동수정과 습관의 변화가 수월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영향력
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활습관 중 불건전한 행동
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선택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
어 식생활의 서구화와 생활양식의 편리화에 따라 
나쁜 생활습관을 선택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연령
이 높을수록 아동들이 방과 후 학원에서 많은 시
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학령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평생의 건강관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8]. 그러므로 학령
기 동안 적절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비만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
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습관은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되도록 지도가 필
요하다. 아동기의 비만관리는 우선적으로 체중감
소도 중요하지만 정상체중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
이 더 중요하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바람직한 식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습관 등 생활습관을 유지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식이자기효능감은 90점 만점
에 평균 56.51점이었다. 5, 6학년 비만아동30명
을 대상으로 한 Seo 등[29]의 연구결과는 51.3점
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4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23]의 결과
에서는 71.82점, 2～6학년의 아동 200명을 대상
으로 연구한 Kim[16]의 연구에서는 70.74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운동자기효능감은 36점 만점에 평균 29.06이었
다. 학령기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23]
의 결과에서는 33.57점이었고, 비만아동을 대상
으로 연구한 Kim[16]의 결과에서는 34.8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으나, 학령기 비만아동을 대
상으로 한 Seo 등[29]연구에서는 26.3점, 초등학
교 5학년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Yang 등[8]의 

연구에서 28.8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다. 식
이자기효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은 연구대상자의 
인원과 학년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났음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건강관련 
행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문
제가 되는 식이와 운동습관을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6]. 비만아동 
관리 시에는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전략들을 포함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16].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비만아동 관리는 식습관 교정 및 신체활동 증
가에 중점을 둔 비만관리가 대부분으로, 자기효능
감은 식이와 운동습관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29], 식이와 운동자기효능감
을 분리하여 연구된 비만관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비만아동의 건강관
리 차원에서 식이와 운동자기효능감을 포함한 교
육프로그램이 개발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비
만아동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습
관은 가족 중 비만인 여부와 비만관리 교육여부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비만한 가족 없는 경우가 비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보다 생활습관 점수가 높았다. 
이는 가족의 생활습관과 아동의 비만이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30]를 지지하고 있으며, 비만한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생활습관의 개선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비만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생활습관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27]에서도 비만아동에게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적용한 결과 생활습관 개선이 있었음
을 볼 때 비만아동을 위한 비만관리교육이 효과
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년, 성별, 어머니 
직업 유무, 아버지 비만여부, 어머니 비만여부, 
신체적 이미지,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령기 비만아
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23]의 결과에서의 생
활습관은 학년과 식사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고, Kim[16]의 연구에서는 식사시간의 규칙성, 
식사속도, 가족의 경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생활습관 정도가 높다
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상반
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
계적인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빠른 식사시간이나 가족의 비만여부는 아동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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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변수임이 연구되어 왔으나[31], 생활습
관과 관련된 변수로는 연구결과가 적으므로 장기
간의 관심과 추가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은 식이자기효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으며, 식이자기효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아동
을 대상으로 한 Kim[16]과 Park[23]의 연구에서
도 생활습관과 자기효능감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ong과 Kim[32]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자기효능감은 비만아
동의 생활습관을 설명하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나타난 결과이므로 생활습관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의 강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비만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습관의 실천정도가 높기 때문에 비
만아동이 자기효능감을 높여 스스로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비만관리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16]. 그러므로 비만아동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
활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파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식이자기효능감, 
운동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식이자기효
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습관 정
도가 높았으며, 설명력은 24.8%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령기 비만아동을 대상으
로 한 Park[23]의 연구에서도 생활습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이 자기효능감이 
27.6%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과 Kim[32]의 연구에
서는 37.97%, 대학생을 대상으로 Huh 등[26]의 
연구에는 26.6%, Woo와 Lee[33]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식이자기효능감과 운동
자기효능감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지 않고 자기
효능감으로만 분석된 자료한 자료이었으나 생활
습관에 중요한 영향요인은 자기효능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만아동의 생활습관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증진하기 위한 생활습관을 설
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비만아동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을 파악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6].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식이자기효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으므로 향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비만아동 관리는 올바른 생활습
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식이자기효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의 교육으로도 
향상과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자기효능감 훈련프
로그램을 적용한 교육을 활용한다면 올바른 생활
습관의 향상과 함께 비만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학령기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자가 일지역의 일부 초
등학교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서술적 상
관관계연구로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비만아동의 생활습관, 식이자기효능
감 및 운동자기효능감 관계를 확인하고 생활습관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학령기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연구결과 비만아동의 생활습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식이자기효능감이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
로 나타났고, 운동자기효능감이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2%였다. 그러므로 비만
아동의 생활습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이자
기효능감과 운동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고 생활습관을 향상키기 위한 중재프로
그램을 개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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